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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nursing students' fall prevention activities, health beliefs of falling and factors associated with fall prevention activities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149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including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fall prevention activities, and health belief of fall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significant independent factors of fall prevention activities.

          

          
            Results: 
            The score for fall prevention activities was 62.40±9.78, which was relatively high. The regression model had an adjusted R2 of .16, which indicated that perceived susceptibility was a factor affecting fall prevention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Conclusion: 
            To increase perceived susceptibility, repetitive fall prevention education including various examples of falls could help nursing students to promote fall prevention activities. Nursing faculty should develop contents to increase recognition of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fall prevention in curriculum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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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필요성
        낙상은 입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환자 위해사건으로 65세 이상의 연령 3분의 1 이 적어도 일 년에 1회 이상의 낙상을 경험한다(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2013). 낙상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료비와 입원일 증가와 관련되고(Baris, Intepeler, & Yeginboy, 2018), 노인 대상자에게 발생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Burns, Stevens, & Lee, 2016). 낙상 발생률은 간호업무의 민감한 지표(nursing sensitive indicator)로 간호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Stalpers, de Brouwer, Kaljouw, & Schuurmans, 2015).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환자 안전사건인 낙상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간호를 통해 낙상 발생과 이로 인한 환자 손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 지역사회와 입원 환자의 낙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중재가 개발되고 있으며(Hopewell et al., 2018; Nuckols et al., 2017), 국내의 경우에도 의료 기관에서 입원 환자의 낙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병원 인증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8).

        이와 같이 임상에서의 환자 안전 강화에 대한 노력에 따라 낙상 교육은 간호대학 교육에서도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낙상관리와 사건보고를 포함하는 시뮬레이션 교육(Sanko, Kim, & McKay, 2018; Yu et al., 2017)과 대상자 안전에 대한 위험인지훈련(Kim, Jeong, & Kwon, 2018)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국내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독자적 간호를 수행하고 있어(Song & Kim, 2013), 간호 학생이 낙상예방행위를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Choi & Kwon, 2012). 이와 더불어 실습교육 운영에서 관찰위주의 단순한 실습내용과 실습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Shin et al., 2017), 이와 같은 국내 임상실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는 단순 간호활동으로 인식될 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임상실습기관의 요구는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기간에 낙상예방과 관련한 환자안전강화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여러 임상기반 연구에서 대상자 교육, 환경사정, 시간당 병동순회 등 낙상에 대한 경계의식 강화가 효과적인 낙상예방간호로 제시되었다(Kim & Jeong, 2015; Nuckols et al., 2017; Tzeng & Yin, 2015). 이러한 낙상예방간호 요소는 많은 시간을 대상자 곁에 있는 간호대학생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에 의한 실습현장에서의 지도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Shin et al., 2017), 대학은 임상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낙상예방간호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동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낙상예방간호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은 임상실습기관의 환자안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임상실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낙상예방행위 수준과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신념모델은 건강행위가 동기화되는 여러 요인을 설명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간호학에서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Powers, Armellino, Dolansky, & Fitzpatrick, 2016; Shahar, Mendelson, & Ben Natan, 2017). 이 모델에서 건강신념은 건강행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및 행동계기에 영향을 받는다(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88).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건강문제가 초래하는 취약한 결과를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유익성은 특정 건강 관련 행위 시 건강에 대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인 반면, 장애성은 건강행위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말한다. 행동계기란 건강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내외적 상황을 의미한다(Rosenstock et al., 1988).

        간호영역에서 건강신념은 임상에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응급실 간호사의 건강신념이 낙상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Park & Kim, 2014),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다제내성균주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Kim & Cha, 2015)가 포함된다.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지적 요소인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이 낙상예방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행위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낙상예방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oi와 Kwon (2012)의 연구에서 입원 환자의 낙상에 대한 태도와 낙상예방행위 간에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또 다른 연구(Jung, 2015)에서는 병원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낙상에 대한 태도와 낙상 관련교육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는 주로 낙상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되었으며, 건강신념을 기반으로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의 구성개념을 토대로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과 낙상예방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론모형에서 다양한 인지 · 지각적 변인에 대한 반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Cho, Choi, Lee, & Cho, 2015; Powers et al., 2016).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를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임상간호실습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의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1개 대학교에서 최근 병동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9를 이용하였다. 회귀분석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15 (Park & Kim, 2014), 예측 변인의 수를 6개로 하여 산출한 표본 수는 123명으로 연구에 필요한 최소 대상자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표집된 최종 연구대상자는 149명이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가족이 입원기간 중 낙상한 경험, 임상실습 중 환자가 낙상한 경험, 낙상발생위험이 높은 환자를 간호한 경험, 낙상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 및 학교에서 받은 환자낙상 관련 교육의 충분성을 포함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낙상예방행위
          낙상예방행위는 Choi와 Kwon (201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낙상예방행위 측정도구는 노인 입원 환자의 낙상예방행위 도구(Kim, 2008)를 Choi와 Kwon (2012)이 병동수간호사, 간호학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7인의 자문을 통한 타당도 및 1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수정 · 보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명의 간호학 교수가 Choi와 Kwon (2012)이 수정 · 보완한 도구의 적절성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낙상발생위험이 높은 대상자가 침대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항상 난간을 잡도록 교육한다’ 등의 낙상예방과 낙상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침대에 오르고 내릴 때 바퀴를 고정시킨다’ 등의 낙상 예방중재, ‘복도나 병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의자나 쓰레기통 등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등의 환경관리, ‘소아가 휠체어나 보행기 이용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설명한다’ 등의 소아낙상예방으로 총 16문항이다. ‘해당 없음’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게 한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 예방행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는 Kim (2008)의 연구에서 .68, Choi와 Kwon (2012)의 연구에서 .90, 본 연구에서 .93이었다.

        

        
          3)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
          건강신념은 Park과 Kim (2014)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환자는 누구나 낙상할 수 있다’ 등의 지각된 민감성 7문항, ‘병원에서의 낙상은 환자에게 골절 등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등의 지각된 심각성 8문항, ‘병원에서 낙상예방활동(안전바 올리기, 침대 잠금장치 사용 등)은 낙상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등의 지각된 유익성 6문항, 지각된 장애성 6문항(예, ‘과도한 업무량(실습)으로 인해 낙상예방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 및 행동계기 7문항(예, ‘학교 및 병원 내에서 낙상예방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는 지각된 민감성 .81, 지각된 심각성 .85, 지각된 유익성 .70, 지각된 장애성 .77, 행동계기 .60이었으며(Park & Kim, 2014),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지각된 민감성 .57, 지각된 심각성 .78, 지각된 유익성 .69, 지각된 장애성 .73, 행동계기 .54였으며,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77이었다.

        

      

      
        4.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위원회의 승인(IRB 승인번호: DHUMC-D-18023-PRO-01)을 받았으며, 측정도구는 E-mail를 통해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경북소재 1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대학 간호학과는 수업과 임상실습을 격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료수집은 임상실습 후 수업주간에 최근 병동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위해 정규수업이 끝난 직후 직접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후 연구자는 강의실에서 나와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조사가 끝나면 강의실 책상에 놓여있는 소정의 답례품을 가져가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조사는 약 15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설문지는 설문지 수거함을 통해 제출되었다. 작성된 동의서와 설문지는 따로 구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였으며 설문지는 코딩 처리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의 표본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낙상예방행위의 p-value가 .001로 영가설이 기각되고, 비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행위에 대해서는 Mann-Whitney, Kruskal-Wallis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은 Kolmogorov-Smirnov test를 통해 p-value가 .05 이상으로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연구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적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8세로 여학생이 90.6%였으며, 3학년과 4학년의 분포는 각각 72명, 77명으로 유사하였다. 임상실습 중 병동대상자의 낙상사고를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48.3%였고, 낙상 발생위험이 높은 환자를 간호한 경험은 8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는 평균 3.9번이었으며, 43.6%가 학교에서 받은 낙상 관련 교육 정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9)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4 (9.4)
135 (90.6)
          

          
            	Age (year)
            	≤22
≥23
            	79 (53.0)
70 (47.0)
22.83±2.04
          

          
            	Grade
            	3
4
            	72 (48.3)
77 (51.7)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falls during hospitalization
            	No
Yes
            	142 (95.3)
7 (4.7)
          

          
            	Experiences of patients' falls during clinical practice
            	No
Yes
            	77 (51.7)
72 (48.3)
          

          
            	Experiences of care for patients at risk falls
            	No
Yes
            	26 (17.4)
123 (82.6)
          

          
            	Number of education related falls
            	≤2
≥3
Average
            	74 (50.0)
74 (50.0)
3.89±3.99
          

          
            	Sufficiency of fall preventive education in a college
            	Very not sufficient
Not sufficient
Moderate
Sufficient
Fully sufficient
            	6 (4.0)
14 (9.4)
65 (43.6)
49 (32.9)
15 (10.1)
          

        

        

      

      
        2. 낙상예방행위,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낙상예방행위는 80점 만점에 62.40± 9.7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낙상예방행위 항목으로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침대에 오르고 내릴 때 바퀴를 고정시킨다’, ‘낙상발생위험이 높은 대상자가 침대에 있을 때 혹은 이동식 침상을 이용하여 이동시 항상 침상난간을 올린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에게 조명이 충분히 밝은지 확인한다’는 낙상예방행위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건강신념 전체 점수는 170점 만점에 122.12±10.32점으로, 지각된 민감성 26.56±2.88점, 지각된 심각성 28.76±4.15점, 지각된 유익성 23.89±2.82점, 지각된 장애성 19.73±3.58점 및 행동계기 23.19 ±3.71점이었다.

        
          Table 2. 
				
          

          
            Fall Prevention Behaviors and Health Beliefs of Falls
            (N=149)

          
          

        

        
          
            
              	Variables
              	Categories
              	M±SD
              	Obtained range
              	Possible range
            

          
          
            	Fall prevention behaviors
            	
            	62.40±9.78
            	31~80
            	16~80
          

          
            	Health beliefs of falls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Cue of action
Total
            	26.56±2.88
28.76±4.15
23.89±2.82
19.73±3.58
23.19±3.71
122.12±10.32
            	19~34
18~40
17~30
11~30
14~34
100~155
            	7~35
8~40
6~30
6~30
7~35
34~17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행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행위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의 각 변수와 낙상예방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Difference of Fall Prevention Behavior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Z (p)
            

          
          
            	Gender
            	Male
Female
            	62.79±9.15
62.36±9.87
            	-0.08 (.933)
          

          
            	Age (year)
            	≤22
≥23
            	63.16±10.03
61.53±9.48
            	-0.68 (.763)
          

          
            	Grade
            	3
4
            	62.15±10.01
62.62±9.62
            	-0.26 (.790)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falls during hospitalization
            	No
Yes
            	62.51±9.88
60.00±7.70
            	-0.88 (.379)
          

          
            	Experiences of patients' falls during clinical practice
            	No
Yes
            	63.88±9.73
61.01±9.68
            	-1.70 (.088)
          

          
            	Experiences of care for patients at risk falls
            	No
Yes
            	59.19±10.17
63.07±9.60
            	-1.70 (.089)
          

          
            	Number of education related falls
            	≤2
≥3
            	60.82±10.16
63.88±9.23
            	-1.89 (.058)
          

          
            	Sufficiency of fall preventive education in a college
            	Very not sufficient
Not sufficient
Moderate
Sufficient
Very sufficient
            	55.67±12.98
60.00±9.25
62.12±10.58
63.29±8.35
65.60±9.03
            	3.62 (.460)
          

        

        

      

      
        4.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 간의 관계
        낙상예방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건강신념은 지각된 민감성(r=.41, p<.001), 심각성(r=.18, p=.024), 유익성(r=.24, p=.003) 및 행동계기(r=.21, p=.008)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지각된 장애성(r=.13, p=.093)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4. 
				
          

          
            Relations between Health Beliefs of Falls and Fall Prevention Behaviors
            (N=149)

          
          

        

        
          
            
              	Variables
              	Fall prevention behaviors
            

            
              	r (p)
            

          
          
            	Perceived susceptibility
            	.41 (<.001)
          

          
            	Perceived severity
            	.18 (.024)
          

          
            	Perceived benefits
            	.24 (.003)
          

          
            	Perceived barriers
            	.13 (.093)
          

          
            	Cue of action
            	.21 (.008)
          

        

        

      

      
        5.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지각된 장애성은 독립변수에서 제외시켰다. 회귀모형의 F값은 8.37, p<.001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tolerance)는 .64에서 .84였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최대 1.5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2.09로 자기상관이 없어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 산점도 및 편회귀도표를 통해 오차의 정규분포, 선형성,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for Fall Prevention Behaviors
            (N=149)

          
          

        

        
          
            
              	Variables
              	β
              	t
              	
                p
              
            

          
          
            	Perceived susceptibility
            	1.30
            	4.35
            	<.001
          

          
            	Perceived severity
            	-0.18
            	-0.84
            	.397
          

          
            	Perceived benefits
            	0.32
            	1.04
            	.299
          

          
            	Cue of action
            	0.25
            	1.20
            	.231
          

          
            	
            	R2=.18, Adjusted R2=.16, F=8.37, p<.001
          

        

        

        분석결과, 지각된 민감성(β=1.30, p<.001)만이 낙상예방행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낙상예방행위의 설명력은 16%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를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임상간호실습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간호대학생의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이 낙상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점수 62.40점(환산점수 3.90점)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선행연구(Choi & Kwon, 2012)에서의 3.59점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 평균점수 3.78점(Park & Kim, 2014)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낙상예방활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Park과 Kim (2014)의 연구에서 응급실 경력이 많은 간호사일수록 낙상예방활동에 관심을 적게 기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에 대한 관심과 활동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은 선행연구(Park & Kim,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중 병동대상자의 낙상사고를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율이 48.3%로 높게 나타난 점이 적극적인 낙상예방행위 수행으로 이어졌으리라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낙상예방참여는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대상자 안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간호대학과 임상 실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입원 환자의 낙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잦은 병동순회, 환경관리를 포함한 낙상예방활동을 간호대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실습환경이 마련된다면 궁극적으로 대상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최종 회귀모형에서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이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낙상을 중요한 간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낙상예방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를 인식함으로써 낙상예방행위에 대한 동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가 대상자를 위한 건강예방행위를 함에 있어 동기화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Kim & Cha, 2015; Park & Kim, 2014)와 차이가 있다. 응급실 간호사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각된 유익성, 심각성 및 행동계기였으며(Park & Kim, 2014), 중환자실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식, 지각된 민감성 및 유익성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a, 2015). 각 연구결과의 차이는 낙상예방행위, 감염관리 등의 건강예방행위의 종류, 건강예방행위에 따른 건강신념 도구 및 연구대상에 따른 환경 및 임상경험의 차이 등으로부터 기인된 결과로 고려된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환경에서 대상자를 위한 건강예방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 중 지각된 심각성은 간호사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Park & Kim. 2014)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 등의 결과를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각된 심각성은 개인의 건강증진행동 및 예방행동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Lee et al., 2014), 본 연구와 같이 타인의 건강을 위한 예방행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이 나타날 것으로 고려된다. 지각된 유익성 및 행동계기는 낙상예방행위와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익성과 행동계기는 선행연구(Park & Kim, 2014)에서 간호사의 낙상예방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대상에 따른 건강신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각된 장애성은 건강신념에 대한 메타분석연구(Lee et al., 2014)와 간호사에 의한 대상자의 건강예방행위 결과(Kim & Cha, 2015; Park & Kim, 2014)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건강예방을 위한 행위로 기인되는 어려움 인식이 아닌 타인의 건강예방을 위한 책무적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일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낙상예방행위를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민감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선행연구(Kim & Cha, 2015; Park & Kim, 2014)에서 예방교육 시행이 강조되고 있다. 낙상예방행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도움이 되는 것(Finfgeld, Wongvatunyu, Conn, Grando, & Russell, 200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에 반복적인 낙상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학생이 낙상예방행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신념의 모든 구성요소는 상호 의존적이고 균형에 기반되어야 하므로(Finfgeld et al., 2003)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민감성뿐만 아니라 낙상으로 인한 유병률과 사망률 등 위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제시를 통해 지각된 심각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낙상예방행위를 통한 대상자 만족도, 재원일수 및 비용감소 효과 등의 이점에 대한 설명, 간호대학생을 위한 임상간호사의 낙상예방교육 및 낙상예방행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통해 지각된 유익성 및 행동계기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에 의하여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병동임상실습 부서에 따른 낙상예방행위의 정도 및 중요성 인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중증도와 진료환경이 유사한 병동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한 대상자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를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과 관련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지 · 행동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추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 측정도구의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선택편향(selection bias)과 인지편향(information bias)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간호대학생의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의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낙상예방행위와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낙상에 대한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및 행동계기는 낙상예방행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민감성이었으며, 설명력은 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8.37, p<.001). 지각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상실습교육에 낙상사고에 대한 사례 중심의 반복적인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간호대학생이 낙상예방행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낙상예방행위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유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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